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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목록에 적용되는 한글 표기에 관한 연구

Romanization in Cataloging of Korean Materials1)를 중심으로

Cataloging System

  목록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원을 탐색, 확인, 선택, 평가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목록 기준을 마련하려면 이용자의 접근용이성과 탐색 능력 등

을 고려해야 한다. 접근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탐색 질의문과 목록자의 

디스크립터가 가능한 정확하게 매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사용하는 질의문

과 사서가 사용하는 디스크립터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도서관이나 정보 시스템에 쓰이는 언어의 형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저작을 쓴 이

가 사용한 언어, 둘째는 사서가 색인 용어나 저작의 기술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작성할 

때 사용한 언어, 마지막은 그 저작을 찾기 위해 이용자가 사용한 언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서가 작성한 색인 용어나 디스크립터들은 검색 시 접근점이나 메타데이터로 

쓰이는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주어진 검색결과에 따른 재현율과 정확률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게 된다. [그림 1]에서는 정보검색과 목록 시스템 안에서 저자의 언어와 사서

의 언어 그리고 이용자의 언어가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 1] 정보검색과 목록시스템

1) SungKyung Kim. 2006. "Romanization in Cataloging of Korean Material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3(2): 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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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n Language Materials and Cataloging Rules

  다양해진 문화 그리고 발전된 정보기술로 인해 도서관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

고 그 중 하나가 외국어로 된 장서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외국어로 된 장서

들을 정리하기 위해 미의회도서관에서는 목록 기준들을 개발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지속

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수정 및 개선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미의회도서관에서는 1957년에 중국, 일본, 한국 자원에 대한 Preliminary rules and 

Manual for Catalog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aterials를 발행하였다. 그 

후 계속적인 수정 및 새로운 기준들이 나왔으며 1996년에는 CEAL(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동아시아 출신 목록자들과 함께 학술 및 개인 

기관 등 여러 조직들이 CJK(Chinese, Japanese, and Korean) 서지 기록의 효율성과 

견고성을 갖춘 기준 마련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Purpose of the Study & Method

  동아시아 언어로 된 자원에 대한 목록 작업은 그 범위도 방대하며, 그 목록 시스템

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Romanization이라는 용어는 비라틴 문자를 라틴 문자로 표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Romanization 체계를 따르고 있는 서양 목록 시스템에서의 CJK 자원들에 

대한 검색과정은 다음과 같다. 찾고자 하는 탐색 용어를 라틴어로 표기하여 질의어로 

입력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자원에 접근하게 된다. 

  본 호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문에서는 Romanization 체계에서의 한국어 표기 문제점

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USC 대학원

생들을 대상으로 질의어 작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도서관 목록을 이용한 경

험이 있는 한국인들로 범위를 제한하였고 다시 문헌정보학이나 언어학을 전공한 학생

들은 제외시켰다.

Issues and Problems with the MR System

  한국어 Romanization 체계는 Yale System, 문교부(현 한국교육인적자원부)안, 

McCune-Reischauer(이하 MR이라고 함) System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 미의회도서

관 등 많은 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체계가 MR 시스템이다. MR 시스템은 과학적인 

정확성과 실제적인 단순성을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어의 음성적인

(phonetic)구조를 바탕으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MR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8가지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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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증명되었다.

  첫째, 한국어는 형태음소의 다양성 때문에 같은 문자에 대한 발음법이 달라질 수 있

다. 한글에서는 문자가 어떠한 문자들과 함께 출현하는가에 따라 그 문자의 발음이 달

라진다. 즉 문자의 발음은 함께 출현하는 그 전 문자 또는 그 후 문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용자는 한글에 대한 Romanization을 할 때 형태소 단위로 표기할

지 아니면 음성단위로 표기할지에 대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한글을 사용하는 대부분

의 사람들은 형태소 단위를 기반으로 Romanization을 하는 게 익숙한 데 비해 MR 시

스템에서는 음성단위로 표기하게 된다.

  예시. 옛이야기 : yenniyagi(MR 시스템) < yetiyagi(형태)

  둘째, 이용자들은 한글로 된 개인 성명에 대한 Romanization을 어떻게 할지 잘 알지 

못한다. 개인 성명에 대한 Romanization은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선호하는 영문 표기를 통해 작성한다. 

  예시. (개인 성으로 쓰인) 이 : Yi(MR 시스템) < Lee(선호하는 영문 표기)

        (개인 성으로 쓰인) 박 : Pak(MR 시스템) < Park(선호하는 영문 표기)

 또 다른 문제로 이름 중간에 -(hyphens)를 써서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다. 종종 일어

나는 경우로 사람들이 음절을 구분하고자 할 때 기호를 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님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이라는 기호를 쓴다면 검색 질의어

에서 제거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름에 공백이 들어가서 재현율을 증가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지리 또는 지명 표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Seoul"이라고 표기하는데 비해 MR 시스템에서는 음성학적인 표기를 하기 때문에 

“Soul"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 된다.

  예시. (지명) 서울 : Soul(MR 시스템) < Seoul(일반적인 영문 표기)

  넷째, 한글의 다양한 지방 사투리를 포함하기 시키고자 한다면 MR 시스템 자체의 

일관성을 잃게 될 것이다. 다양한 목록자의 다양한 발음 때문에 음성학적인 기반을 둔 

MR 시스템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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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영어로 된 외래어를 Romanization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다. 이용자는 외

래어에 대한 Romanization을 그 본래의 영어 스펠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시. (외래어) 디자인 : dijain(MR 시스템) < design(영어 스펠링)

  여섯번째, 단음기호나 생략기호 등 발음구별부호들은 이용자가 목록 레코드를 검색

하는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RLIN, UCLA, USC 레코드에는 발음구별부호들을 사

용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그러한 부호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검색하는 과

정에서 대부분 그러한 부호들을 생략시키고자 한다.

  일곱번째, MR 시스템에서는 자음의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별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

글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음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을 어려워하고 거의 모든 경

우 동일하게 적용하여 Romanization을 한다.

  예시. (유/무성음) ㄱ,ㅈ,ㄷ,ㅂ : (k,ch,t,p) or (g,j,d,b)(MR 시스템) 

                                < g,j,d,b(일반적으로 구별없음)

  여덟 번째, 용어 분할이 일반적인 한글 분할과 다르다. MR 시스템은 용어의 분할을 

마치 영어의 한 단어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명사와 연결된 전

치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명사와 명사사이에도 공백을 주지 않

는다.

  예시. (용어 구분) 노인과 바다 : Noin kwa pada(MR 시스템) 

                              < Noinkwa pada 또는 The old man and the sea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여덟가지의 문제점을 기준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

다. 이는 이용자의 관점을 배려하는 것으로, 검색 능력과 정보 접근의 용이성을 향상

시키는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신 시스템에 맞춰 새로운 또는 개정된 

Romanization 체계로의 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목록에서 MR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교육시키는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논문의 저자가 실시한 USC 이용자 Romanization 능력 교육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의 MR 시스템 사용 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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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둘째, 2000년에 제안된 문화관광부가 제안한 시스템(이하 MCT 시스템이라고 함)을 

사용하는 것이다. MR 시스템에 비해 더 효과적이고 한글 Romanization 체계를 더 심

도있게 반영한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2000년도부터 MR 시스템을 대신하여 MCT 시

스템이 안내 표지판이나 대중전달매체 그리고 공문서에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개인 출판물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단음기호나 생략부호 등과 같은 발음구별기호도 사용하

고 있지 않으며, 자음의 유무성음에 대한 구별도 따로 하지 않는다. 개정된 

Romanization 체계와 그전에 사용한 MR 시스템과의 변화는 다음의 [그림 2]에서 제

시하였다.

[그림 2] MR 시스템과 개정된 시스템과의 비교

  셋째, 국제적으로도 공유할만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전거제어장치가 필요하다. 

RLIN나 LC의 목록 시스템은 한국어로 된 자원들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서지 

레코드를 작성하지도 않으며 그를 보완하기 위한 전거제어장치도 갖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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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최근 Romanization 체계의 문제점들은 유니코드를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 

유니코드는 비라틴 언어로 된 도서관 자원들을 이용자가 원하는 언어를 이용하여 검색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잘 알고 있는 자국어를 바로 검색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검색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표기 규칙의 변화이다. 이용자는 로마자에서 차용

된 용어(외래어)를 표기할 때, 비 로마자(외래어)를 Romanization 체계에 의해 변환된 

표기로 하는 것보다는 본래 영어 스펠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